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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가뭄의	발생과	극복노력

1. 머리말

가뭄은	홍수와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중의	하나이며,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홍

수는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를	주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소멸되며	그	피해도	지역적	범위가	가뭄에	비

하여	좁은	편이나,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주며	그	지역적	범위도	매우	크다.

가뭄의	역사는	기상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인간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존재했을	것이고,	농업이	시

작된	이래로	농업	가뭄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왔고,	또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유지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삼한시대의	이후,	서기	330년의	백제	벽골제,	서기	429년	

신라	시제와	같은	저수지의	축조는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가뭄	3,173건,	한해	1,766건,	기근	1,657건이	기록되어	있으며(김현준,	2009)	조

선	500년	역사로	보아	한해에	적어도	6건	이상의	가뭄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현

재보다	수리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대부분	영농을	자연강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을	것이므로	강수

의	부족이	곧	가뭄피해로	나타났을	것이고	한	해에도	수시로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현대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가뭄에	시달렸고	근대에는	1924년,	1928년,	1929년,	

1939년,	1944년,	본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진행하는	시기에도	1967~68년,	1977~78년,	1988

년,	1994~1995년,	그리고	2001년에도	큰	가뭄이	발생하였다.

최근	2001~2015년	5년	동안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속적으로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했다.	2012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강수량	평년비가	20%에	불과하였다.	2013년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

에	정체하면서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방에	가뭄이	발생하였다.	2014년에는	중부지방	강수량	부족

으로	임진강	하류부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모내기에	곤란을	겪었고,	올해에는	인천,	경기,	강원,	충

북,	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가뭄이	발생했으며,	올해	가뭄은	아직도	완전	해갈이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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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발

생된	가뭄과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	연이은	가뭄의	발생원인	및	향후	항구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농업 수리시설 및 농지 현황

가. 농업 수리시설 현황

우리나라의	농업용	수리시설물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과	시군관리	수리시설로	구분된다.	우량농지와	대규모	농업용	수리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규

모시설의	경우는	해당	시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체	농업용	수리시설	7만2천개중	시설수로는	공사가	19%,	시군이	81%를	관리하고	있지만,	수리

답의	관리면적은	공사가	68%,	시군이	32%를	관리하고	있어	시설수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공

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는	적지만	대부분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시설물(저수지,	배수장	등)

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농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의	총	논	면적은	964천ha로	공사가	527천ha(55%)를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	및	농

업인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437천ha(45%)이다.	이중	수리시설로부터	농업용수	공급혜택을	받지	못

하는	수리불안전답이	아직도	187천ha(19%)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계 공사관리 시군관리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계 71,607 777,280 13,723 526,691 57,884 250,589

저수지 17,427 453,925 3,377 346,299 14,050 107,626

양･배수장 7,833 197,447 4,313 167,001 3,520 30,446

취입보 44,742 120,956 5,879 13,391 38,863 107,565

방조제등 1,605 4,952 154 - 1,451 4,952

표	1.	전국	수리시설물	현황



2015. VOL. 17  NO. 4  | 49 

농업가뭄의 발생과 극복노력

또한,	현재	농업용수	공급시설	기준인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가뭄에	대응이	가능한	수리안전답

은	575천ha로	전체	논면적의	60%에	불과하여	아직도	전체	논면적의	40%인	389천ha는	작은	가뭄

에도	추가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필요한	수리불안전답으로	상시	강수부족에	따른	가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3. 가뭄의 정의 및 농업가뭄 특징

가. 가뭄의 정의

가뭄은	장기간	강수부족이	지속되어	토양	내	수분이	감소하고,	하천,	댐	등의	유하량	및	저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기간에	걸쳐	강우량이	감소되거나,	무강우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기상학적	가뭄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작물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작물에	피

해가	생기는	경우의	농업적	가뭄,	댐,	하천	등		수자원	전체가	기간별	평균치에	모자라서	피해가	생

기는	경우의	수문학적	가뭄으로	진행되며	종국에는	이러한	물	부족이	사회적인	피해로	발생되는	사

회경제학적	가뭄으로	발전된다.

그림	1.	폭염에	대한	지역별	관심

구 분 정 의

기상학적 가뭄 주어진 기간의 강수량이나 무강수 계속일수 등으로 정의

농업적 가뭄 농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 등으로 표시되는 가뭄

수문학적 가뭄 하천유량, 저수지, 지하수 등 가용수자원의 양으로 정한 가뭄

사회경제학적 가뭄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발생

표	2.	가뭄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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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가뭄 특징

강수량을	경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가뭄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부족보다	강

수량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비가	올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다목적	댐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나,	농작물은	경지에	내린	강수량을	직

접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

벼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모내기를	시작하고	마치게	되는	5~6월에	농업용수	수

요가	집중되어	봄철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농업가뭄은	장기간	느리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지역적	편차도	매우	

심해	점차	가뭄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가뭄에	대응하는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인	농업가뭄의	대응은	하

천의	물을	양수하여	경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저수지에	저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가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

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가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사에서는	농업가뭄을	특징을	고려하고,	농업가뭄에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가뭄판단지표	및	위기경보수준을	`13년	정립하였고,	‘14년에	지역적인	가뭄발생	상황을	고려한	

보완(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지역적인	가뭄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부여하고	

가뭄대책상황실의	구성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

-	가뭄판단지표	:	최근	2개월간	누적강수량,	저수율(%)의	평년대비	비율(%)

공사	가뭄위기경보	수준	판단기준은	최초	정립	후	한차례	보완을	거쳤으며,	매년	실제	가뭄발생	

현황과	위기경보수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중에	있다.	그러나	가뭄위

기경보수준을	운영하면서	실제	가뭄상황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체감되는	가뭄과	

구 분 위기경보수준

관심(Blue) 농업적 가뭄발생 시기(4월~9월)

주의(Yellow)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과 현 저수율이 평년대비 70%미만

경계(Orange)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과 현 저수율이 평년대비 60%미만

심각(Red)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과 현 저수율이 평년대비 50%미만

표	3.	공사	가뭄위기경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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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공사의	가뭄위기경보	수준은	시도별	평균	저수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동일	시도내에서도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로	가뭄이	나타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어	이

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	시군단위로	세부적으로	적용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봄가뭄이	발생하는	4~6월	강수부족으로	저하된	저수율이	7월	장마기간에	회

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마철에	진입하여	가뭄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평년대비	저

수율이나	강수량이	회복되지	못하여	장기간	가뭄위기경보수준이	이어지는	상황도	나타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뭄판단은	전적으로	가뭄지표에	의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가뭄판단지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2015년 가뭄발생 및 대처

가. 2015년 가뭄분석

올해	가뭄은	2014년	강수량	부족이	2015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발생된	측면이	크다.	작년	영

농이	마무리된	10월	31일	기준	누적강수량은	1,096㎜로	평년대비	89%	수준이었으나,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연말까지	평년대비	67%	수준으로	강수량이	적어	봄	가뭄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2015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평년에	밑도는	강수기록이	지속되었으며,	작년에도	강수량이	부족

했던	중부지방의	강수부족이	다른	시도보다	심하여	중부지방의	강수부족은	더	심화되었다.

2015년	4월	말까지	강수량현황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은	213㎜로	평년	199㎜보다	많아	평년대비	

107%를	기록하였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작년에	강수량이	현저히	적었던	경기는	평년대비	76%,	

강원은	평년대비	78%	수준에	그쳤다.

농업가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월과	6월	강수량은	4월	이전보다도	훨씬	적어	가뭄이	심화되었

다.	전국	평균	5월	강수량은	58㎜로	평년(102㎜)의	57%	수준이	지속되었고,	6월	강수량도	97㎜에	

그쳐	평년(159㎜)의	61%	수준이었다.

2015년	6월말까지	누적강수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4㎜로	평년대비(377㎜)	54%,	

강원이	401㎜로	평년대비(401㎜)	66%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중부지방의	강수부족은	장마철인	6월,	7월을	거쳐	8월까지	전국적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4월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은	적이	없었고,	강수량의	평년대비	비율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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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준에	그쳐	내년	영농까지도	우려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지역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극심한	강수부족이	2년	연속	발생하였는데	2014년의	경우	평

년	강수량이	45%	수준인	606㎜가	관측되어	강화관측소	관측개시	이후	관측최소	강수량을	기록하였

으며,	2015년	8월까지	2014년	관측최소	강수량	424㎜을	또	다시	갱신하여	382㎜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	전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83%로	평년(78%)보다	5%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

나,	경기나	강원지역의	경우	2014년	중부지방	강수부족의	영향으로	경기는	평년	90%보다	12%	낮은	

78%,	강원은	평년	87%	보다	9%	낮은	78%로	시작하였다.	경기,	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농업용수	부족우려는	많지	않았다.

4월	10일	강원도	철원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묘대기	통수가	시작되면서	저수율은	점차	저감되

었고,	5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그치면서	농업용수	공급량이	급증하여	저수지	저수율

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5월	31일	전국	저수율은	67%로	평년	72%	보다	5%	낮은	수준이었으나,	경기지역은	평년대비	

20%가	낮았고,	강원지역은	21%	낮아	중부지방의	저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모내기가	대부분	완료된	6월30일	전국	저수율은	49%로	평년	59%	보다	10%	낮았다.	장마철로	농

표	4.	2015년	월별	강수량	현황

표	5.	2015년	강화지역	강수량	분석

※	강화관측소	관측개시	이후(1972~2014,	43개년)	분석

구 분
2014년 2015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금 년 117 55 26 25 23 41 125 58 97 173 124

평 년 50 47 25 28 36 56 79 102 159 290 275

평년대비(%) 234 119 107 89 65 72 159 57 61 60 45

구 분 2014년
2015년

(1월~8월)
비 고

강수량
(㎜)

과거
강우량

평년 1,347 1,060

최소 953(‘88) 424(‘14) ()발생년도

최대 2,365(‘11) 1,935(‘11) ()발생년도

당해년 606(45%) 382(36%) ()평년대비

확률빈도(년) 관측최소 관측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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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수	수요가	적어지는	7월에는	60%까지	상승하였으나,	장마철	강수부족이	8월까지	이어지며	저

수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하되어	8월	말	전국	저수율은	48%로	평년(77%)	보다	29%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나. 2015년 가뭄대처

공사에서는	2014년	영농급수	종료와	동시에	2015년	영농대비	용수부족지역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중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은	강화,	파주,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2014년	9월부터	선제적

인	가뭄대책을	시행하였다.

강화지역의	경우	저수율이	낮고	상시	양수장이	없는	고려,	인산저수지,	파주지역의	경우	원당,	애

룡저수지,	철원지역은	토교,	동송,	금연저수지에	대하여	양수저류를	시행하였다.

임진강	하류부에	위치한	대단위,	임진,	공덕양수장	구역의	경우	작년에도	염분농도가	높아져	급수

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연초부터	미준공시설인	장산양수장의	가동준비,	공덕양수장	구역의	급수

를	위한	송수관로	설치	등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5~6월	임진강	하류부	유량감소	및	염해대비를	위하여	임진강	상류부

에	위치한	군남댐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14백만㎥	추가

용수를	확보하였다.

본격적인	급수기인	5~6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그쳐	저수지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점차	물부족지역이	증가하면서	공사는	안정적인	모내기용수	확보	및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해	가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가뭄상황근무를	실시하였다.	

물부족	우려지역인	강화,	파주,	연천,	포천,	양평,	광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7개소에서	양수

그림	2.	2015년	월별	저수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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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를	시행하였으며	약	30백만㎥의	농업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급하였다.	또한,	하천에	간이양

수장	74개소를	설치하여	960ha에	대하여	대책급수를	실시하였다.

강수부족이	지속되어	공사에서는	양수저류	등	대책과	더불어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관리를	강화하여	한방울의	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공사의	선제적인	가뭄대책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물부족이	극심

하게	발생했던	강화지역의	경우	5개의	주요저수지가	고갈되는	등	전례없는	극심한	가뭄상황이	발생

하였다.	공사에서는	강화지역에	대하여	전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기존	가뭄대책	외에	고갈된	

저수지	사수량	양수,	8공의	지하수	추가개발,	급수차를	동원하여	모내기한	어린모의	고사방지	등에	

주력하여	큰	피해	없이	모내기를	완료하였다.

극심했던	물	부족	상황은	7월이	되어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되고	많지는	

않으나	잦은	강수로	가뭄이	진정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2014년	9월부터	7월	14일까지	공사에서는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선제적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전국	214개소에서	35백만㎥의	농업용

수를	확보하였으며	주요	가뭄대책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도	관정굴착(망월2리)

그림	3.	2015년	강화지역	가뭄대책	추진

강화도	양오저수지	사수량	급수

합 계
저수지
저류

논·수로
저류 등

간이용수원

관정 가물막이
간이

양수장 등

개소 천㎥ 개소 천㎥ 개소 천㎥ 개소 천㎥ 개소 천㎥ 개소 천㎥

214 34,914 57 30,329 4 136 40 904 15 993 74 2,553

표	6.	2015년	주요	가뭄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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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마철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올해의	가뭄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던	강수부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년

대비	강수량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장마철에	회복되지	못하고	평년

의	65%	수준을	맴돌고	있어	내년	영농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5. 농업가뭄 극복방안

가. 단기대책

단기적인	농업가뭄의	극복방안은	크게	정밀한	물관리를	통한	절수관개와	농업용수를	추가확보하

는	방법을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밀한	물관리에	의한	가뭄극복방법은	주로	집단못자리	추진하여	

집중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이나,	간단관개,	윤환관개,	제한급수	등	물관리	방법의	효율화를	

통하여	낭비되는	수량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활착기	이후에는	담수관개보다	간단관개를	

실시함으로서	17~25%의	용수절약과	4~9%의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관리	담당자	뿐	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용수	공급

구역과	시기를	분할하여	수원공에서는	적정한	수량만	공급하고	공급구역의	농업인과	협조하여	최적

의	물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농업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용수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저수지	양수저류,	논,	용배수로	물가두기	및	간이양수장	설

치,	가물막이,	포강	등을	통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주로	하천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저수지

로	저류하거나,	논에	직접	공급하게	되며	주로	수원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말단부	경지에	용

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	외에	가뭄지역으로	한해장비	전배,	올해와	같은	광역상수도를	통한	용수공급,	군남댐의	담수	

협조	등	물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한	물관리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나. 장기대책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

며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저수지	등	수원공을	건설하고,	하천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상습	한

해구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수지나	댐을	신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으나,	저

수지나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훼손	등은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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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증대시켜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에는	17,427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중	농업용수나	다목적	농촌용수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증대시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필요

한	수자원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4대강	본류의	여유수량을	상습가뭄	피해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

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	영농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사업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올해	2년	연속	가뭄을	통해	그	취약성이	나타난	강화도	지역의	경우	주로	하천배수로에	있는	수량

을	최대한	양수저류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올해와	같이	연속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	

배수로	및	하류하천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한계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강화지역에는	풍부한	한강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강화지구	다목

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추진이	항구대책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황강댐	건설로	시작된	임진강	하류부의	물	부족상황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홍수조절	전용댐인	군남댐에서	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수량이	적고,	농업용수	수요량이	많은	이앙기	

5~6월에	공급하는	방안은	2015년	시행을	통하여	임진강	하류부의	효과적인	가뭄대책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임진강수계의	수량부족	문제는		상류부에	위치한	한탄강댐	및	군남댐의	담수	후	농업용수	

활용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맺음말

가뭄과	홍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인류는	수자원의	개

발과	이용을	통하여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극복을	

하지는	못했으며	어쩌면,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국지적인	가뭄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공간

적인	강수편차는	더욱	커져	수자원관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

력은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숙명인지도	모른다.

가뭄은	장기적인	강수부족이	누적되어	발생하고	진행	중인	경우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관

심을	받게	되지만	충분한	강수	발생시	순간적으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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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부분	긴급하게	추진되는	단기적·임시적	대책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

며	이러한	단기	대책만으로는	가뭄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가뭄의	발생지역,	빈도	등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번히	가뭄이	발생되는	지역의	경

우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가뭄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전국에	산재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	증대사업을	통하

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4대강	본류에	확보된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사업	등	항구적인	대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가뭄시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을	관리하고	사

용하는	관리자(공사,	지자체	등)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가뭄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농업인이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공사에서는,	단기적으로	관정	등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준설사업	지속	추진,	장기적으로	저수지	설

치,	밭기반정비의	확대,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	농업수리시설	관리를	일원화하는	농촌용수이용합

리화계획의	수립	등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가뭄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요예산	편성	및	가뭄을	대응하는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각	단계별	가뭄구분,	비상근무요령,	업무분장	등	가뭄대책관련	내부	규정을	사전에	정

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은	물론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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